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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석유화학․기능수지 사업 통합
박규석․홍순용 상무 부사장 승진 … 상무 11명에 연구위원 3명 선임

LG화학(대표 노기호)이  2001년 법인 분할 이후 최대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또 석유화학 분야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유화사업본부와 기능수지사업본부를 화성품사업본부로 통합하고, 

중국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LG화학은 2004년 1월1일자로 박규석 상무와 홍순용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한편, 상무11명, 연구

위원(상무급) 3명 등 총 14명의 상무급 임원을 신규 선임하기로 12월22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박규석 상무는 경희고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78년 LG화학 입사 이후 

풍부한 해외 경험을 지닌 해외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산업재사업본부장을 맡게 됐다.

홍순용 상무는 경기고, 서울대학교 공업화학 석사 출신으로 미래 주력사업으로 육성중인 전지 사업을 맡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장에 선임됐다.

LG화학 관계자는 “2004년 정기 임원인사는 LG화학의 2001년 법인 분할이후 최대규모의 경영진 인사를 실

시한 것으로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해 Globalization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따른 석유화학사업 분야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유화사업본부와 기능수지사업본

부를 통합한 화성품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유철호 부사장(현 유화사업본부장)을 화성품사업본부장으로 발탁했다.

또 주력시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통합 마케팅 및 현지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북경에 중

국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김종팔 부사장(현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장)을 중국지역본부장으로 임명했다.

LG석유화학 대표이사 김반석 부사장과 LG MMA 대표이사 구자섭 부사장은 뛰어난 리더쉽과 탁월한 경영

성과로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LG화학은 세계적인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최정욱, 손세환, 이기영 등 

부장급 연구원 3명을 신규 상무급 연구위원에 발탁했으며, 상무급에는 권덕천, 나상업, 이형만, 박희용, 이승우, 

김명호, 김장순, 김덕수, 김종국, 양지훈, 박형근 등 11명이 임명됐다.

LG MMA는 신임 김성규 상무를, LG생명과학은 정준호, 김애리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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